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 의료정보 제공 시스템 

- 대만 ‘MediCloud’, 일본‘전자약수첩’ 사례



1. 들어가며

   개인 전자 의료데이터는 다양한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  
검사 기록 및 복약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의료진은  
실시간으로 환자의 진료와 복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 검사나 중복 투약으로 인한 의료비나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치료 순응도 및 자기 관리 또는 자기 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줌

    우리나라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의 국민건강
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NHI)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에서 국가 주도로 개인 의료데이터를 통합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함
*이 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노인의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 관리 기준 마련 (윤상헌, 김동숙 등. 2023)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2.   대만 ‘건강보험 의료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NHI-MediCloud System)’

 복약·검사·수술·재활·치과진료·퇴원요약·약물알레르기·약물부작용·예방접종 등 12가지 범주의 환자 
의료기록과 CT, MRI, X-ray, 초음파, 위·대장내시경 등 의료영상 조회·확인

 양방향 정보교류 모델로 약물 부작용, 의료영상의 품질, 약물 알레르기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처방, 약물 상호작용과 알레르기 알림 기능을 제공

 지역 약국 약사의 복약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재택 진료 시에도 복약이력 확인 가능, 개인 비밀번호로 
보안 설정하며, 가족에게는 사용 권한 부여 (2018)

건강보험 의료정보 클라우드(MediCloud) 시스템 구축 (2015)

MediCloud 활용 독려(건강보험청)

• 홍보활동
     의료기관, 의료인 대상 설명, 언론보도 및 행사
• 건강보험 예산지원
     인터넷 네트워크 지원금, 의료정보 업로드 

보상금 등
• Medicloud 활용률
     건강보험 의료기관 93% (2020)

線上查詢流程(醫事機構卡、醫事人員卡及病人健保卡三卡認證) 

5 

환자진료실에서 환자의 건강보험카드를 삽입하면, 의사가 15초 이내 환자의 최근 진료기록을 조회

진료소: 
의료진은 진료실 내 의료정
보시스템 로그인을 위해 의
료진카드를 삽입

진료소: 
의료진이 환자의  
국민건강보험카드 삽입

진료실: 
의료인이 건강보험의료정
보 조회시스템에서  
환자의 진료 및  
약물 상태 확인

진료실: 
환자 문진 및 상태 평가

진료실: 
의료진이 진료 및 처방

환자내원 문진

의료진 및 환자  
건강보험카드 확인

대만 건강보험 의료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3. 일본 ‘전자약수첩’

통합된 복약기록, 약물간 상호작용 방지, 
부작용 예방 
     건강관리에 도움, but 손상, 분실 위험↑ 

약수첩

• 가족의 약 정보를 보호자의 약수첩에서 관리
• 약 알람, 약국 검색, 혈압·혈당·체온 등 건강관리 기능
• 표준데이터 포맷 사용을 통한 호환성 향상

전자약수첩

전자약수첩 활용 독려(후생노동성)

• 의약품 조제보수 개정(2016) 
     약제 복용관리 지도료, 약제 정보 제공료 등 보상
• 약국 전자약수첩, 전자약이력조회시스템 보급률 
     78.6% (2019)

자료: 일본약사회. 전자약수첩의 현상과 과제(2017) 인용하여 재구성

처방전의 QR코드를 사용한 약수첩 정보 입력 과정

처방전에 QR 코드 출력

QR 코드로  
처방정보 입력

약국 PC에서 조회

약사 조회를 위한 
일회용비밀번호 생성



4. 나가며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의료데이터, 의료기관 진료데이터, 개인 건강데이터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과 개인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을 구축함.  

이를 통해 진료의 연속성과 질 향상뿐 아니라 복약 알림, 개인 건강관리 등에도 

활용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개인 의료데이터가 잘 활용되려면, 전자시스템의 구축 이외에도 의료 

기관과 국민들의 참여와 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대만과 일본에서 개인 의료정보데이터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국가적 개인의료데이터 시스템이 국민의 의료 질 향상과  

건강관리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들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임




